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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health-related factors,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in Wonju. 

Methods: A total of 442 (male: 221, female: 221)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and

a questionnaire-based survey was conduct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factors,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s were investigat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ver 21.0). 

Results: The body mass index (22.9 kg/m2 vs 20.9 kg/m2, p < 0.001)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les. The ratio of weight (p < 0.001)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Health-related factor scores ‘Exercise (p < 0.001)’, ‘Number of exercise

(p < 0.001)’, ‘Times of exercise (p < 0.01)’, ‘Concerns about health (p < 0.05)’, ‘Health

condition (p < 0.00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les. ‘Type of exercise (p < 0.001)’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Score on ‘Watching TV &

computer games (p < 0.01)’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emales. Smoking (p < 0.001)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les. Type of beverages consumed (p < 0.001)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Nutrition knowledge score (11.8 vs 12.9,

p < 0.05)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emales. Scores on ‘Iron deficiency is leading to

anemia (p < 0.01)’ and ‘carbonated beverages, such as coke, have no calorie (p < 0.05)’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emales. Food habits score (56.4 vs 53.7, p < 0.01)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les. Scores on ‘I have three meals a day (p < 0.01)’, ‘I have

breakfast regularly (p < 0.001)’, ‘I have meals on time (p < 0.001)’, ‘I do exercise every

day (p < 0.001)’, ‘I don't eat junk food often (p < 0.05)’, ‘I don't eat sweet food often

(p < 0.05)’, and ‘I don't eat out often (p < 0.05)’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les.

Conclusions: Nutritional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s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ir health and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tailored to meet various needs

of thes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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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급속한 식생활 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이 증

가하고 있다. 통계청(Statistics Korea 2015) 보고에 의하

면 2013년 주요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질환은 식이섭취 및 생활양식과 관련

이 깊은 것으로 예방 및 치료차원에서 식생활의 중요성이 점

점 커지고 있다(Kim 등 2012). 식생활은 한 개인의 건강상

태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올

바른 식습관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노화 억제 등 건강한 삶

의 기틀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Lee & Kim 2000). 

대학생 시기는 성장과 성적인 성숙 등의 신체적인 발달이

활발한 시기는 아니지만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활발하여 청

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으므로 올바른 식

생활을 통한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중요하다(Kim 2003;

Kang & Byun 2010). 특히 이 시기에 성립된 식사패턴은

추후 건강과 미래의 그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Brown

등 2005; Lee 등 2012). 또한 부적절한 식생활과 생활습

관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Winkleby & Cubbin 2004; Yeon

등 2012). 

하지만 대학생들을 포함한 20대는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

으로 건강에 관심이 낮다(Kim 2003). 또한 식품 선택에 있

어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으나 막 고교생활에서 벗어난 자유로워진 생활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 부적당한 간식의 섭취와 더불어 잦은 결

식과 외식의 빈도가 높아지고 과다한 음주 등 바람직하지 못

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문제점이 높아지게 된다(Ko 2007;

Jin & You 2010; Kim 등 2012; Yeon 등 2012). 이시

기의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은 일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대 후반부터는 식생

활습관을 바꾸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You 등 2008). 그

러므로 이시기에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

로서, 잘못된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여 평생 건강한 삶을 영

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

다(Guo 등 2013). 

대학생들의 식생활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식, 외식,

매식, 및 야식의 빈도 증가, 세끼식사의 양과 질의 불균형, 고

에너지 섭취, 과다한 간식 섭취, 과다한 음주 및 흡연으로 인

한 식생활의 조화의 상실, 부적절한 체중조절 등으로 인한 바

람직하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문제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eong 등 2002; Kim 2003; Park &

Kim 2005; Cheong & Chang 2006; Hwang & Lee

2007; Park 등 2009; Jin & You 2010; Kang &

Byun 2010; Kim 등 2011; Kim 등 2012; Lee 등

2012; Yeon 등 2012; Guo 등 2013).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장기간 지속되면 현재 건강한 청년이 건강에 적신

호를 가진 중장년층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건강상태

및 식습관을 배경으로 건강의 중요성과 자각이 필요하고, 이

에 바른 식습관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양교육이란 개개인의 적절한 식생활을 실

천하는데 필요한 영양에 관한 모든 지식을 바르게 이해시키

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을 높이는 태도를 변용시켜 스스로 식

생활에 관한 이론을 행동에 옮겨 실천하게 하는 행동의 변화

과정이므로 피교육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반향으로 변화하

도록 유도하여야 한다(Park & Kim 2005). 이와 같은 식

행동 형성은 장기간에 걸친 가정,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올바른 영양지식의 보급과 정확한 영양지식의 습득을 통하

여 가능하다. 이에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효

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바른 식생활에 대한 영양지식 보급

과 정확한 영양지식의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

다(Cheong 등 2002; Kim 등 2002; Abood 등 2004;

Park & Kim 2005; Chung 2009; Ha & Caine-Bish

2009; Kang & Byun 2010; Lee 등 2012; Yeon 등

2012; Lee 2013; Seo 2014). 

대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 대학에

서는 교양과목 설강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Park &

Kim 2005)이나 본 연구대상 대학교의 교양강좌에는 건강,

영양,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재학생들

이 대학수업을 통해서 건강이나 영양에 관련된 기초교양교

육을 받을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

련사항, 흡연과 기호음료섭취빈도, 영양지식, 그리고 식습관

을 비교·분석하여 건강한 식습관 확립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학교의 재학생들

의 결과를 통해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관련 교양강좌 개설의

필요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원주에 위치한 S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0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다. S 대학교의

재학생 54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475부가 회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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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중 복학생, 기혼자, 작성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하고

442명(남자 221명, 여자 221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이

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Hwang & Lee

2007; Chung 2009; Park 등 2009; Kang & Byun

2010; Kim 등 2012)를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고 고찰한 후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사항, 영양지식, 그리고 식습관에 관한

문항을 정리하였다. 초안을 작성 한 후 2012년 11월 5일부

터 9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주거상태, 가족구성원수, 가계

소득, 신장, 체중 등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고, 직접 기입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에서 아시아인

을 대상으로 설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18.5 kg/m2 미만을

저체중, 18.5~23.0 kg/m2 미만을 정상체중, 23.0~25.0

kg/m2 미만을 과체중, 25.0 kg/m2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

하였다. 

건강관련요인은 운동실천, 운동 횟수, 운동시간, 운동종류,

TV시청 및 게임시간, 수면시간,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흡연 및 기호음료 섭취빈

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영양지식

에 대한 문항은 20문항으로, 항목 당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른다는 0점으로 총 20점 만점으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영양지식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영양지식의

정확도와 인지도는 Hwang & Lee(2007)의 연구에서 사

용한 수식으로 산출하였다, 정확도를 계산하여 본인이 답한

것에 대한 정답률을 알아보았고, 인지도를 계산하여 정답과

상관없이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에 대한 비율을 알아보았다.

식습관 문항은 식사의 규칙성, 식사속도, 과식에 대한 ‘식

사습관’관련 4문항과 곡류, 육류, 채소, 과일, 우유 등 ‘식품

군’ 관련 7문항, 단 음식, 음식의 간, 가공 및 냉동식품, 콜레

스테롤 등 ‘생활습관병’ 관련 5문항, 음주, 흡연, 운동 등 ‘건

강’ 관련 4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항상 그렇

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

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1.0 for

window) package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카

테고리 변수간은 백분율을 구하였다. 자료의 유의성 검증은

일반적인 특성, 건강관련요인, 영양지식 그리고 교육요구도

는 chi-square로 분석하고, 신체계측자료, 영양지식 총점,

인지도, 정확도 그리고 식습관은 student’s t-test로 분석

하고,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수준으로 하였다. 

—————————————————————————

결 과
—————————————————————————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평균연령은 남학생 19.8세, 여학생 19.5세로 나타났고,

거주 형태는 남학생 117명(52.9%), 여학생의 141명

(63.8%)이 ‘자택’에서 학교로 통학하고 있었다. 가족구성

원 수는 ‘3~4명’이 남학생 167명(75.6%), 여학생 155명

(70.1%)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300~400만원’

이 남학생 52명(23.5%), 여학생 55명(24.9%)로 가장 높

게 나왔고, 월평균 가용 용돈은 남학생 ‘10~20만원 미만’이

66명(29.9%), ‘10만원 미만’이 52명(23.5%) 순서이고,

여학생 ‘10~20만원 미만’이 54명(24.4%), ‘30~40만원

미만’이 52명(23.5%)로 여학생이 더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2. 신체계측자료

조사대상자의 신체계측자료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평균

신장은 남학생 174.9 ± 6.6 cm, 여학생 161.7± 4.9 cm

이고, 평균체중은 남학생 70.1± 11.6 kg, 여학생 54.6 ±

7.9 kg이며, 평균체질량지수(BMI)는 남학생 22.9 ± 3.4

kg/m2, 여학생은 20.9 ± 2.9 kg/m2로 남학생이 유의적

(p < 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체중(18.5≤ BMI)은

남학생 13명(5.9%), 여학생 38명(17.2%)이고, 정상체중

(18.5≤ BMI < 23.0)은 남학생 120명(54.3%), 여학생

146명(66.1%)이며, 과체중이상(23.0≤ BMI)은 남학생

88명(39.8%), 여학생 37명(16.7%)로 두 군 간에 유의적

(p < 0.001)인 차이가 나타났다. 

3. 건강관련요인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운동을 한다’는 남학생 157명(71.0%), 여학생 105명

(47.5%)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01)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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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 횟수는 ‘주 3~4회 이상’이 남학생 55명(35.0%),

여학생 25명(23.8%)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1)

높게 나타났고, 운동시간은 남학생은 ‘30~90분미만’이 107

명(68.1%), 여학생은 ‘60분 미만’이 74명(70.5%)로 남

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01) 많은 시간 운동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운동종류는 남학생은 걷기 68명(43.3%),

헬스 43명(27.4%), 태권도 15명(9.6%), 농구 12명

(7.6%) 순이며, 여학생은 걷기 68명(64.7%), 요가 11명

(10.5%), 헬스 11명(10.5%), 태권도 9명(8.6%) 순으로

유의적으로(p < 0.001) 차이가 나타났다. 

TV시청과 컴퓨터게임시간은 ‘1시간 미만’에서 남학생

101명(45.7%), 여학생 65명(29.4%), ‘2시간 이상’에서

남학생 104(47.0%), 여학생 125명(56.1%)로 여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1) 높게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5~7시

간미만’이 남학생 115명(52.0%), 여학생 116명(52.5%)

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n=221)

Female

(n=221)

Total

(n=442)
p-value

Age (years) 19.8± 1.41) 19.5± 1.7 19.7± 1.7 NS2)

Type of residence Home 117 (52.9)3) 141 (63.8) 258 (58.3) NS4)

Dormitories 19 (98.6) 11 (95.0) 30 (96.8)

Boarding oneself 77 (37.8) 63 (28.5) 140 (31.7)

Relatives 8 (93.6) 6 (92.7) 14 (93.2)

Size of a family

  (number) 

1~2 3 (91.4) 9 (94.1) 12 (92.7) NS

3~4 167 (75.6) 155 (70.1) 322 (72.9)

5~6 43 (19.5) 50 (22.6) 93 (21.0)

≥ 7 8 (93.6) 7 (93.2) 15 (93.4)

Economic value

  (10,000 won/month)

< 100 12 (95.4) 8 (93.6) 20 (94.6) NS

100~199 21 (99.5) 33 (14.9) 54 (12.2)

200~299 55 (24.9) 37 (16.7) 92 (20.8)

300~399 52 (23.5) 55 (24.9) 107 (24.2)

400~499 46 (20.8) 54 (24.4) 100 (22.6)

≥ 500 35 (15.8) 34 (15.4) 69 (15.6)

Pocket money

  (10,000 won/month)

< 10 52 (23.5) 48 (21.7) 100 (22.6) NS

10~19 66 (29.9) 54 (24.4) 120 (27.2)

20~29 35 (15.8) 47 (21.3) 82 (18.6)

30~39 37 (16.7) 52 (23.5) 89 (20.1)

≥ 40 31 (14.0) 20 (99.0) 51 (11.5)

1) Mean± SD
2) p-value by student's t-test, NS: not significant
3) N (%) 
4) p-value by chi-square test, NS: not significant

Table 2. Anthropometric data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n=221) Female (n=221) Total (n=442) p-value

Height (cm) 174.9± 6.61) 161.7± 4.9

Weight (kg) 70.1± 11.6 54.6± 7.9

BMI (kg/m2) 22.9± 3.4 20.9± 2.9 21.9± 3.2 0.0012)

 BMI < 18.5 13 (95.9)3) 38 (17.2) 51 (11.5) 0.0014)

 18.5 ≤ BMI < 23.0 120 (54.3) 146 (66.1) 266 (60.2)

 23.0 ≤ BMI < 25.0 44 (19.9) 20 (99.0) 64 (14.5)

 25.0 ≤ BMI 44 (19.9) 17 (97.7) 61 (13.8)

1) Mean± SD
2) p-value by student's t-test
3) N (%) 
4) p-value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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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많다’와 ‘매우 많다’가 남학생 76

명(34.3%), 여학생 47명(21.2%)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p < 0.05)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좋다’와 ‘매우 좋다’

가 남학생 120명(54.3%), 여학생 79명(35.8%)로 남학생

이 유의적으로(p < 0.001) 높게 나타났다. 

Table 3. Health-related factors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Female Total p-value1)

Exercise Yes 157 (971.0)2) 105 (947.5) 262 (959.3)

0.001No 64 (929.0) 116 (952.5) 180 (940.7)

Total 221 (100.0) 221 (100.0) 442 (100.0)

Frequency of exercise/

  week

1~2 times 102 (965.0) 80 (976.2) 182 (969.5)

0.01
3~4 times 42 (926.7) 18 (917.1) 60 (922.9)

≥ 5 times 13 (998.3) 7 (996.7) 20 (997.6)

Total 157 (100.0) 105 (100.0) 262 (100.0)

Duration of exercise

  (minutes)

 Minute < 30 19 (921.1) 35 (933.3) 54 (920.6)

0.001

30 ≤ minute < 60 57 (936.3) 39 (937.2) 96 (936.7)

60 ≤ minute < 90 50 (931.9) 25 (923.8) 75 (928.6)

90 ≤ minute 31 (919.7) 6 (995.7) 37 (914.1)

Total 157 (100.0) 105 (100.0) 262 (100.0)

Type of exercise Walking 68 (943.3) 68 (964.7) 136 (951.9)

0.001

Weight training 43 (927.4) 11 (910.5) 54 (920.6)

Taekwondo 15 (999.6) 9 (998.6) 24 (999.2)

Yoga 0 (990.0) 11 (910.5) 11 (994.2)

Basketball 12 (997.6) 3 (992.9) 15 (995.8)

Badminton 11 (997.0) 2 (991.9) 13 (994.9)

Others 8 (995.1) 1 (990.9) 9 (993.4)

Total 157 (100.0) 105 (100.0) 262 (100.0)

Watching TV & play

  games

Hours < 1 101 (945.7) 65 (929.4) 166 (937.6)

0.01

1 ≤ hours < 2 16 (997.2) 31 (914.0) 47 (910.6)

2 ≤ hours < 3 69 (931.2) 75 (933.9) 144 (932.6)

3 ≤ hours 35 (915.8) 50 (922.6) 85 (919.2)

Total 221 (100.0) 221 (100.0) 442 (100.0)

Hours of sleep/day Hours < 5 26 (911.8) 32 (914.5) 58 (913.1)

NS

5 ≤ hours < 7 115 (952.0) 116 (952.5) 231 (952.3)

7 ≤ hours < 9 73 (933.0) 69 (931.2) 142 (932.1)

9 ≤ hours 7 (993.2) 4 (991.8) 11 (992.5)

Total 221 (100.0) 221 (100.0) 442 (100.0)

Concerns about health Never 19 (98.6) 25 (911.3) 44 (999.7)

0.05

Some 27 (912.2) 34 (915.4) 61 (913.8)

Usually 99 (944.8) 115 (952.0) 214 (948.5)

Much 56 (925.3) 35 (915.8) 91 (920.7)

Very much 20 (999.0) 12 (995.4) 32 (997.3)

Total 221 (100.0) 221 (100.0) 442 (100.0)

Health condition Very poor 4 (991.8) 4 (991.8) 8 (991.8)

0.001

Poor 16 (997.2) 37 (916.7) 53 (912.0)

Usually 81 (936.7) 101 (945.7) 182 (941.2)

Good 80 (936.2) 62 (928.1) 142 (932.1)

Very good 40 (918.1) 17 (997.7) 57 (912.9)

Total 221 (100.0) 221 (100.0) 442 (100.0)

1) p-value by chi-square test, NS: not significant
2)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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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연과 기호음료 섭취빈도

조사대상자의 흡연과 기호음료 섭취빈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흡연에서는 ‘흡연’이 남학생 115명

(52.0%), 여학생 51명(23.1%)로 남학생의 흡연율이 유의

적으로(p < 0.001)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섭취 빈도는 ‘월 1~3회’가 남학생 84명(38.0%),

여학생 107명(48.4%)로 나타났고, 알코올 종류는 맥주, 소

주, 막걸리, 와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음료섭취 빈도는 ‘하루

1회’가 남학생 119명(53.8%), 여학생 141명(63.8%)로

나타났고, 음료 종류는 남학생은 탄산음료 106명(55.5%),

여학생은 커피 84명(42.2%)로 선호하는 음료에서는 유의

적인(p < 0.001) 차이가 나타났다. 

5. 영양지식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영양지식은 남학생 11.8± 3.1, 여학생 12.9 ± 3.7로 여

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5) 높게 나타났고, 20개 항목 중

‘철분결핍은 빈혈을 초래한다’(p < 0.01)와 ‘콜라 같은 탄

산음료는 칼로리가 없다’(p < 0.05)에서 여학생이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항목들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각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정답

률이 보인 문항은 ‘비타민 B군은 노동량이 많이 필요할수록

많이 필요하다’로 남학생 57명(25.8%), 여학생 56명

(25.3%)로 나타났다. 

영양지식에 대한 정확도는 남학생 82.9 ± 12.8, 여학생

83.2± 11.4로 나타났고, 인지도는 남학생 84.1± 14.1,

여학생 84.8± 16.9로 두 군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식

습관에 대한 합계점수는 남학생 56.4± 19.4, 여학생

53.7± 19.8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4. Smoking, alcohol and beverages intakes habits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Female Total p-value1)

Smoking

  (number of cigarettes)

Never 106 (948.0)2) 170 (976.9) 276 (962.4)

0.001

< 10/day 46 (920.8) 26 (911.8) 72 (916.3)

10~19/day 45 (920.4) 18 (998.1) 63 (914.3)

≥ 20 /day 24 (910.9) 7 (993.2) 31 (997.0)

Total 221 (100.0) 221 (100.0) 442 (100.0)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

Never 46 (920.8) 47 (921.3) 93 (921.0)

NS

1~3times/month 84 (938.0) 107 (948.4) 191 (943.2)

Once/week 41 (918.6) 37 (916.7) 78 (917.7)

2~3times/week 35 (915.8) 21 (999.5) 56 (912.7)

≥ 4times/week 15 (996.8) 9 (994.1) 24 (995.4)

Total 221 (100.0) 221 (100.0) 442 (100.0)

Type of alcohol Beer 58 (933.1) 60 (934.5) 118 (933.8)

NS

Soju 50 (928.6) 53 (930.5) 103 (929.5)

Makgeolli 41 (923.4) 47 (927.0) 88 (925.2)

Wine 11 (996.3) 11 (996.3) 22 (996.3)

Liquorets, etc 15 (998.6) 3 (991.7) 18 (995.2)

Total 175 (100.0) 174 (100.0) 349 (100.0)

Beverages (day) Never 30 (913.6) 22 (910.0) 52 (911.8)

NS

Once 119 (953.8) 141 (963.8) 260 (958.8)

2~3times 60 (927.1) 47 (921.3) 107 (924.2)

≥ 4times 12 (995.4) 11 (995.0) 23 (995.2)

Total 221 (100.0) 221 (100.0) 442 (100.0)

Type of

  beverages

Coffee 42 (922.0) 84 (942.2) 126 (932.3)

0.001

Tea 18 (999.4) 22 (911.0) 40 (910.3)

Carbonated soft drinks 106 (955.5) 70 (935.0) 176 (945.1)

Cocoa, etc. 25 (913.1) 23 (911.6) 48 (912.3)

Total 191 (100.0) 199 (100.0) 390 (100.0)

1) p-value by chi-square test, NS: not significant
2)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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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하루에 세끼 모두 식사를

한다’(p < 0.01)는 남학생 2.8± 1.1, 여학생 2.5± 1.0,

‘아침 식사를 제때에 한다’(p < 0.001)는 남학생 2.7± 1.3,

여학생 2.3± 1.1,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p <

0.001)는 남학생 2.6 ± 1.1, 여학생 2.2 ± 0.9, 그리고

‘운동을 매일 한다’(p < 0.001)는 남학생 2.6 ± 1.1, 여학

생 2.0± 1.0으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

크 푸드(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먹지 않는다’

(p < 0.05)는 남학생 2.8± 1.0.8, 여학생 2.6 ± 0.8, ‘단

음식을 자주먹지 않는다’(p < 0.05) 남학생 2.9 ± 0.9, 여

학생 2.7± 1.0, 그리고 ‘외식을 자주하지 않는다’(p <

0.05) 남학생 3.2± 1.1, 여학생 2.9 ± 0.9로 남학생이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 정크 푸드, 단 음식 그리고

외식의 섭취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양 지식을 식

생활에 활용한다’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가장 낮은 점

수를 나타내었다. 

7. 영양교육의 필요성

조사대상자의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Fig. 1과

Table 5. Mean nutrition knowledge score of the subjects

Variable
Male

(n=221)

Female

(n=221)

Total

(n=442)
p-value

91.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of energy for male college 

student is 2600kcal
100 (45.2)1) 111 (50.2) 211 (47.7) NS2)

92. Minerals and vitamins are nutrients for metabolism regulation 138 (62.4) 146 (66.1) 284 (62.3) NS

93. Calcium intakes can be obtained from milk small fish 189 (85.5) 204 (92.3) 393 (88.9) NS

94. Tofu is good protein food 205 (92.8) 203 (91.9) 408 (92.3) NS

95. Cooked rice, bread and noodle are carbohydrate foods 200 (90.5) 210 (95.0) 410 (92.8) NS

96. Instant foods are not harmful to health, even if we have too much 199 (90.0) 211 (95.5) 410 (92.8) NS

97. There is no need of talking dietary fiber, because it is not nutritious 180 (81.4) 176 (79.6) 356 (80.5) NS

98. Carbohydrate and fat are nutritious for calorie and power 194 (87.8) 205 (92.8) 399 (90.3) NS

99. Iron deficiency is leading to anemia 180 (81.4) 218 (98.6) 398 (90.0) 80.015)

10. Protein is a nutrient for the formation of body tissue 175 (79.2) 190 (86.0) 365 (82.3) NS

11. Animal fat is better for health than vegetable oil 192 (86.9) 197 (89.1) 389 (88.0) NS

12. Carbonated beverages, such as coke, have no calorie 181 (81.9) 210 (95.0) 391 (88.5) 0.05

13. Egg has a high cholesterol content 150 (67.9) 149 (67.4) 299 (67.6) NS

14. Everybody needs same nutrients equally 188 (85.1) 201 (91.0) 389 (88.0) NS

15. Drinking water causes obesity 180 (81.4) 195 (88.2) 375 (84.8) NS

16. Osteopathy or osteoporosis is caused by deficiency of calcium 189 (85.5) 195 (88.2) 384 (86.7) NS

17. Cholesterol is indispensable 71 (32.1) 79 (35.7) 150 (33.9) NS

18. Fresh foods are more nutritious 68 (30.8) 77 (34.8) 145 (32.8) NS

19. Carbohydrate and protein are equal in calorie 68 (30.8) 70 (31.7) 138 (31.2) NS

20. As labor amount increase, the needed amount of vitamin B 

group increases 
57 (25.8) 56 (25.3) 113 (25.7) NS

Sum of nutrition knowledge score3) 11.8± 93.14) 12.9± 93.7 12.4± 93.3 0.055)

Accuracy (%) 82.9± 12.8 83.2± 11.4 83.1± 12.3 NS

Recognition (%) 84.1± 14.1 84.8± 16.9 84.4± 14.9 NS

1) N (%)
2) p-value by chi-square test, NS: not significant
3) Correct answer was given one point. Higher score indicates having more nutrition knowledge, with a possible score of 0 − 20
4) Mean± SD
5) p-value by student's t-test, NS: not significant

Fig. 1.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of the subjects. 
1) p-value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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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남학생 165명(74.6%), 여

학생 173명(78.3%)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

만 전체 338명(76.5%)이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고 찰 
—————————————————————————

본 연구에서는 원주지역 S대학교 442명 재학생을 대상으

로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사항, 흡연과 기호음료섭취빈도, 영

양지식, 그리고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평균연령은 남학생 19.8세, 여학생 19.5세로 전체평균

19.7세로 나타났고, 거주 형태의 경우 부모와 거주하는 사람

의 비율이 전체평균 258명(58.3%)로 가장 높았으나, Kwak

등(2011)의 서울지역 대학생의 70.6% 보다는 낮게 나타

났다.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학생 174.9 cm, 70.1 kg, 여학생

161.7 cm 54.6 kg로 2013년 국민건강통계(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P] 2014)

의 19~29세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남자는 174.4 cm,

71.8 kg, 여자는 162.1 cm 56.0 kg에 비해 남학생은 신장

이 0.5 cm 크고, 체중은 1.9 kg가 적고, 여학생은 신장 0.4

cm, 체중 1.4 kg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체질량지수는 남학생 22.9 kg/m2 여학생 20.9 kg/

m2로 남학생이 유의적(p < 0.001)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

를 2013년 국민건강통계(MOHW & KCDCP 2014)에 의

한 19~29세의 평균체질량지수는 남자 23.6 kg/m2, 여자

21.3 kg/m2와 비교했을 때 남학생은 0.7 kg/m2, 여학생

0.4 kg/m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eon 등(2012)의 경

기지역 대학생 평균체질량지수는 남학생 22.1 kg/m2 여학

생 21.4 kg/m2와 비교했을 때 남학생은 0.9 kg/m2가 높고,

여학생 0.5 kg/m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의 비율은 남학생 5.9%, 여학생 17.2%이고, 과체

중이상의 비율은 남학생 39.8%, 여학생 16.7%로 여학생은

저체중의 비율, 남학생은 과체중 이상의 비율 더 높게 나타

나 두 군 간에 유의적(p < 0.001)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Park & Kim(2005)의 저체중의 비율은 남학생 15.9%, 여

학생 30.3%이고, 과체중이상의 비율은 남학생 20.9%, 여

학생 8.5%와 비교하였을 때 저체중의 비율은 더 낮고, 과체

Table 6. Food habits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n=221)

Female

(n=221)

Total

(n=442)
p-value1)

I have three meals a day 2.8± 1.12) 2.5± 1.0 2.7± 1.1 0.01

I have breakfast regularly 2.7± 1.3 2.3± 1.1 2.5± 1.2 0.001 

I have meals on time 2.6± 1.1 2.2± 0.9 2.4± 0.9 0.001 

It takes enough time to have a meal 2.9± 1.0 2.9± 1.0 2.9± 1.0 NS

I don't eat too much 2.8± 0.9 2.7± 0.9 2.8± 0.9 NS

I take grains at every meal 3.2± 0.9 3.2± 1.0 3.2± 1.0 NS

I take meat at every meal 3.1± 0.9 2.9± 0.9 3.0± 0.9 NS

I take vegetables other than kimchi at every meal 3.1± 0.9 3.1± 1.6 3.1± 1.4 NS

I have food cooked with oil at every meal 2.9± 0.8 2.8± 0.8 2.9± 0.8 NS

I drink milk every day 2.4± 1.0 2.2± 1.1 2.3± 1.1 NS

I have fruits every day 2.5± 1.0 2.6± 0.9 2.6± 0.9 NS

I take a variety of food categories 2.9± 0.9 2.7± 0.9 2.8± 0.9 NS

I don't eat junk food often 2.8± 0.8 2.6± 0.8 2.7± 0.8 0.05 

I don't eat sweet food often 2.9± 0.9 2.7± 1.0 2.8± 1.0 0.05 

I don't eat the salty food 2.6± 0.9 2.7± 1.0 2.7± 1.0 NS

I don't eat animal fat often 2.7± 0.8 2.8± 0.9 2.8± 0.9 NS

I don't eat out often 3.2± 1.1 2.9± 1.0 3.1± 1.0 0.05 

I don't drink alcohol too much 3.3± 1.2 3.4± 1.1 3.4± 1.2 NS

I do exercise every day 2.6± 1.1 2.0± 1.0 2.3± 1.0 0.001 

I apply nutrition knowledge in daily life 2.4± 0.9 2.4± 0.9 2.4± 0.9 NS

Sum of food habits 56.4± 19.4 53.7± 19.8 55.1± 19.6 0.01

1) p-value by student's t-test, NS: not significant
2)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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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상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으며, Kim 등(2012)의 저

체중 비율은 남학생 0.7%, 여학생 15.4%, 과체중이상의 비

율은 남학생 34.0%, 여학생 11.7%와 비교하였을 때 저체

중과 과체중이상 비율이 본 조사 대상자들이 더 높게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남녀 모두 평균체질량지수는 정상범

위에 있으나, 비율별로 구분해보면 여학생은 저체중 비율이

더 높고, 남학생은 과체중 이상의 비율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에 저체중으로 인한 면역저하, 과체중이상으로 인한 생활습

관병 발병 가능성 증가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염려되므로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 올

바른 이상체중 및 자신의 적정 체중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하다. 

‘운동을 한다’는 남학생 71.0%, 여학생 47.5%로 남학생

이 유의적으로(p < 0.001) 높게 나타났다. 운동 횟수는 ‘주

3~4회 이상’이 남학생 35.0%, 여학생 23.8%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1) 높게 나타났고, 운동시간에서 남학생

은 ‘30~90분미만’이 68.2%, 여학생은 ‘60분 미만’이

70.5%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01) 많은 운동 시간

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의 ‘운동을 한다’는

Kim 등(2002)의 충남지역 남자대학생 82.9%, 여자대학생

63.1%보다 낮게 나타났고, 운동 횟수도 ‘주 3~4회 이상’이

남자대학생 36.0%, 여자대학생 30.6%보다 낮게 나타났으

나, 운동시간은 남학생은 ‘30~90분 미만’이 60.7%, 여학

생은 ‘60분 미만’ 91.2%보다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다’ 항목에 Kim 등(2012) 울산지

역 대학생 평균은 71.9%이고,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59.3%

로 낮게 나타났다. 위 결과로 보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실

천율, 운동 횟수, 그리고 1회 운동시간도 낮은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운동을 생활화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종류에서 남학생은 걷기, 헬스, 태

권도, 농구 순이고, 여학생은 걷기, 요가, 헬스, 태권도 순으

로 유의적으로(p < 0.001)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태권도

는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과학생들이 취업준비로 하고 있었

다. 이는 Kim 등(2012) 울산지역에서 남자는 농구, 축구 등

의 구기 종목, 여자의 경우 가벼운 산책을 선택했다는 결과

와는 남학생은 다르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TV시청과 컴퓨터게임시간은 여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1) 높게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7시간 미만이 전체평균

65.4%로 나타났다. 수면부족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로 체

중이 증가된다는 보고(Kim 등 2012)가 있으므로 수면과

체중, 그리고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하리

라 판단된다. Kwak 등(2011)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2009)의 연구에서도 운동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건

강상태를 양호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었으며, 이는

규칙적인 운동 및 충분한 수면 등 건강증진 행위를 하는 사

람일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p < 0.05)와 건강상태(p < 0.001)

는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많

다’와 ‘매우 많다’의 전체평균은 28.0%, 건강상태가 ‘좋다’

와 '매우 좋다‘가 전체평균은 45.0%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

한 관심도는 Lee(2013)의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들

의 68.6%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연령이지만 사

회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하는 특수한 경우는 시간적 여유

가 없이 바쁜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

았으나, 본 연구대상 대학생들은 20대 대학생들의 연구들

(Ko 2007; Jin & You 2010; Kim 등 2012; Yeon 등

2012)의 내용처럼 대학생들은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흡연율이 남학생 52.0%, 여학생 23.1%로 남학생이 유의

적으로(p < 0.001) 높게 나타났다. 이는 Lee & Kwak

(2006)의 대전지역 남자대학생의 59.8%, 여자대학생의

1.7%에 비해 본 조사 대상자의 남학생은 흡연율이 낮은 편

이었으나, 여학생의 흡연율은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한 Kim(2006)의 춘천지역 남자대학생은 32.0%, 여자대

학생은 6.1%이고, Chung(2009)의 경남지역 남자대학생

은 42.4%, 여자대학생은 10.1%이며, 2013년 국민건강통

계(MOHW & KCDCP 2014)에 의한 19~29세의 흡연율

은 남자 37.0%, 여자 9.1%에 비해 본 조사 대상자의 흡연

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흡연자는 평생비흡연자에 비해 고

위험음주, 신체활동 부족, 에너지 및 지방 과잉섭취의 비율

이 높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폐쇄성질

환 유병률도 높다는 내용(MOHW & KCDCP 2014)을 기

초로 하여 금연교육과 함께 대학생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

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목할 사항은 남학생도 높았지만 여학생의 흡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조사에서는 흡연

관련 비율만 조사하였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에 본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원인, 흡연기

간, 흡연량 등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

고, 결과에 따라 본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가능

한 다양한 관리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음주율은 남녀대학생 간에 차이가 없이 매우 높아 남학생

의 79.2%, 여학생의 78.7%가 음주자로 나타났다. 이는 Lee

& Kwak(2006)의 대전지역 남자대학생의 91.6%, 여자대

학생의 83.7%, Kim(2003)의 광주지역 남자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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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여자대학생의 85.8%가 음주한다는 결과보다는 낮

게 나타났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MOHW & KCDCP

2014)에 의한 19~29세의 남자 81.2%, 여자 62.3%가 음

주한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남학생은 음주율이 낮

고, 여학생은 음주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9~29

세의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습관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조사에서 주목할 사항은 일주

일에 2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대답한 남학생 22.6%, 여학생

13.6%로, Lee & Kwak(2006)의 대전지역 남자대학생의

26.2%, 여자대학생의 17.7%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Park

등(2009)은 알코올은 과량 섭취시 독성 작용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식사량을 감소시켜 영양소 결핍을 유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단백질 지방 함량이 높은 안주의 과잉섭취로 인하여

비만과 생활습관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음주위험을 줄이도

록 하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 Lee & Kwak

(2006)은 만성음주로 인한 건강저해 및 학업에 악영향을 미

칠 것으로 우려되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으

로 발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학교 차원이나 지역

사회 및 정부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대한보건협회(Korea Public Health

Associantion 2015)에서는 캠퍼스 내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음주 폐해예방과 대학의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전국대학을 대

상으로 절주동아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

대로 본 대학교 식품영양조리과에서도 2013년 9월부터 대

한보건협회 절주동아리사업비를 받아서 음주관련 교육, 캠

페인, 무알콜칵테일 만들기, 퀴즈대회, 음주고글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의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음료섭취 빈도는 ‘하루 1회’ 섭취가 많았고, 음료 종류에

서 탄산음료는 남학생 55.5%, 여학생 35.0%, 커피는 남학

생 22.0%, 여학생 42.2%로 선호하는 음료에서는 유의적인

(p < 0.001)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평균은 탄산음료 45.1%,

커피 32.3%로 전체 음료의 77.4%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으

로 인한 단순당의 섭취, 수분 손실, 그리고 영양소 흡수율 저

해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이 우려되므로 바람직한 간식 선

택에 대한 교육과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영양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용이 다른 연구들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선행연

구들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영양지식에 대한

점수는 남학생 11.8± 3.1, 여학생 12.9 ± 3.7로, 여학생

이 유의적으로(p < 0.05) 높게 나타났다. 20개 항목 중 ‘철

분결핍은 빈혈을 초래한다’(p < 0.01)와 ‘콜라 같은 탄산음

료는 칼로리가 없다’(p < 0.05)에서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항목들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는 Kim 등(2002)의 충남지역 남자대학생의

9.8, 여자대학생의 10.4와 Park & Kim(2005)의 충남지

역 남자대학생 11.4, 여자대학생 12.3, Kim 등(2012)의

울산지역(15점 만점) 남자대학생 6.5, 여자대학생 6.8보다

는 높고, Lee & Kwak(2006)의 대전지역(15점 만점) 남

자대학생 9.5, 여자대학생 10.1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여학

생들의 영양지식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Kim 등

2002; Park & Kim 2005; Lee & Kwak 2006; Kim

등 2012)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Lee & Kwak(2006)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것은 맛에 대하

여 더 예민하고, 직접 조리를 하거나 가사를 돕는 기회가 더

많고, 또 체중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식품과 영양

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러

나 이정도의 영양지식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식태도 면에서

별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본 조

사 대상자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운동

실천도, 그리고 식습관 점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흡연율은 낮게 나타났지만 2013년 국민건강통계

(MOHW & KCDCP 2014)보다는 약 2.5배 높게 나타났

기 때문이다. 

영양지식 문항에 대한 정확도와 인지도에 대한 결과를 살

펴보면, 본 연구대상자의 정확도는 남학생 82.9%, 여학생

83.2%로 Hwang & Lee(2007)의 경기지역 남자대학생

78.8%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Kang & Byun(2010)의 경

기지역 여자대학생 89.2%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

상자의 인지도는 남학생 84.1%, 여학생 84.8%로 Hwang

& Lee(2007)의 경기지역 남자대학생 79.4%와 Kang &

Byun(2010)의 경기지역 여자대학생 83.1%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식습관에 대한 합계점수는 남학생 56.4± 19.4, 여학생

53.7± 19.8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하루에 세끼 모두 식사를 한다’

(p < 0.01), ‘아침 식사를 제때에 한다’(p < 0.001), ‘정해

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p < 0.001), 그리고 ‘운동을 매일

한다’(p < 0.001), ‘정크푸드(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

드)를 자주먹지 않는다’(p < 0.05), ‘단 음식을 자주먹지 않

는다’(p < 0.05), 그리고 ‘외식을 자주하지 않는다’(p <

0.05)는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남

학생들은 하루 세끼 모두 식사, 아침 식사, 규칙적인 식사, 그

리고 운동의 빈도가 더 높았으며, 여학생들은 정크 푸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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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그리고 외식의 섭취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영양지식은 낮았으

나 식습관 점수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2003)

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영양지식은 높고 편이식품 등의

섭취가 낮으며,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 실천한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연구대상 남학생 중 약 60%가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과학생

들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사관(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2015)으로 임관하는 시기는 차기년도 1월

부터 실시예정인데 본 연구 조사 시기가 11월로 임관 시기

와 가까워서 운동관련 지수와 건강관련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나면서 식습관 점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

련하여 추 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Kim 등(2002)은 여자대학생들이 남자대학생들보다 영

양지식 점수는 높으나 실제로 식행동이나 식습관 점수는 비

슷하였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Kang & Byun

(2010)은 영양지식과 식태도 간의 상관성보다는 식태도와

식습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영양

지식과 식생활실천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전체학생 중 76.5%가 영양교육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는 변화된 식생활에 따른 영양지식 부족과

바람직하기 못한 식습관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올

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 적절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Cheong 등(2002)는 대학생들의 건

강유지방법으로 영양학 강좌 수강 후 “식사”에 중점을 준다

고 한 사람이 “운동”에 중점을 준다고 한 사람보다 많아져 영

양학 강의를 통해 비교적 식사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지하였

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영양지식이나 정보를 실생활에 적

용, 실천하는 정도는 크지 않아 이론 중심의 영양교육에서 더

나아가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Chang

& kim 2003; Seo 2014)하다고 하였다. Seo(2014)는

식품선택에 있어서의 올바른 선택과 균형 잡힌 식습관의 정

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Kang & Byun(2010)은 바람

직한 식습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식습관으로 정착되는데 필

요한 행동 수행 기술, 자원, 주위인의 도움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보다 좋은 영양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기초로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단지 지식만

을 제공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식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식습관 형성으

로의 확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원주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적인 특성, 건강관련사항, 영양지식, 그리고 식습관을 조사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평균연령 19.7세로, 평균체질량지수(BMI)

는 남학생 22.9 kg/m2, 여학생은 20.9 kg/m2로 남학생이

유의적(p < 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체중(18.5≤

BMI)은 남학생 13명(5.9%), 여학생 38명(17.2%)이고,

과체중 이상(23.0≤ BMI)은 남학생 88명(39.8%), 여학

생 37명(16.7%)로 두 군 간에 유의적(p < 0.001)인 차이

가 나타났다. 

건강관련 요인에서 ‘운동을 한다’(p < 0.001)는 남학생

157명(71.0%), 여학생 105명(47.5%)이고, 운동 횟수

(p < 0.001)는 ‘주 3~4회 이상’이 남학생 55명(35.0%),

여학생 25명(23.8%)이며, 운동시간(p < 0.01)은 남학생

은 ‘30~90분 미만’이 107명(68.1%), 여학생은 ‘60분미

만’이 74명(70.5%), 건강에 대한 관심도(p < 0.05)는 ‘많

다’와 ‘매우 많다’가 남학생 76명(34.3%), 여학생 47명

(21.2%), 건강상태(p < 0.001)는 ‘좋다’와 ‘매우 좋다’가

남학생 120명(54.3%), 여학생 79명(35.8%)로 각각에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동종류는 남학생은

걷기 68명(43.3%), 헬스 43명(27.4%), 태권도 15명

(9.6%), 농구 12명(7.6%) 순이며, 여학생은 걷기 68명

(64.7%), 요가 11명(10.5%), 헬스 11명(10.5%), 태권

도 9명(8.6%) 순으로 유의적으로(p < 0.001) 차이가 나타

났다. TV시청과 컴퓨터게임 시간은 ‘1시간미만’에서 남학

생 101명(45.7%), 여학생 65명(29.4%), ‘2시간 이상’에

서 남학생 104(47.0%), 여학생 125명(56.1%)로 여학생

이 유의적으로(p < 0.01) 높게 나타났다. 

흡연에서는 ‘흡연’이 남학생 115명(52.0%), 여학생 51

명(23.1%)로 남학생의 흡연율이 유의적으로(p < 0.001)

높게 나타났고, 음료 종류는 남학생은 탄산음료 106명

(55.5%), 여학생은 커피 84명(42.2%)로 선호하는 음료에

서는 유의적인(p < 0.001) 차이가 나타났다. 

영양지식은 남학생 11.8± 3.1, 여학생 12.9 ± 3.7로

여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5) 높게 나타났고, 20개 항목

중 ‘철분결핍은 빈혈을 초래한다’(p < 0.01)와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칼로리가 없다’(p < 0.05)에서 여학생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습관에 대한 합계점수는 남학생 56.4± 19.4, 여학생

53.7± 19.8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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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항목별로는 ‘하루에 세끼 모두 식사를 한다’

(p < 0.01), ‘아침 식사를 제때에 한다’, ‘정해진 시간에 식

사를 한다’(p < 0.001), ‘운동을 매일 한다’(p < 0.001),

‘정크 푸드를 자주먹지 않는다’(p < 0.05),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p < 0.05), 그리고 ‘외식을 자주하지 않는다’

(p < 0.05)에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은 체질량지수, 운동 실천율,

운동 횟수, 운동시간, 건강하다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 흡연

율, 탄산음료의 섭취, 그리고 식습관 총점이 여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TV시청과 게임시간, 영양지식에

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남·여

학생 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중 관리, 건강관련 인식과

실천문제, 식생활에 따른 영양지식 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식

습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올바른 식습관 확립과 건

강관리를 위한 영양관련 교양강좌 개설이 필요하리라 사료

되며, 지식만을 제공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식태도의 변화

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방

법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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